[image: image1.png]





지재식위원장은 24일 제15호 태풍 메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전남 나주를 방문해 수재민 돕기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전남지방본부 상집과 지부·분회장를 격려했다.

지재식위원장은 수해복구 현장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전남지방본부 조합간부들을 만나 태풍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간부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한편, 지재식위원장은 태풍으로 인해 긴급 복구활동에 여념이 없는 나주지부 및 영업국, 망 조합원들을 만나 격려했으며 나주지점에 상주하는 상품판매요원과의 간담회를 열어 “인권침해에 대해 조합에서 대처해달라”는 조합원들의 요청에 “중앙차원에서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2000년부터 2002년 경영성과급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반환 받아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 다  음 -
■ 환급액: 직원부담금 1,797,778천원(1인당 평균 37,130원)
■ 환급대상: 재직직원 38,088명·퇴직직원 10,332명
■ 환급계획 
- 재직직원: 8월 25일 별도계좌로 입금
- 퇴직직원: 퇴직금 입금계좌로 입금(입금계좌 상이시 개인별 통보받아 입금)
한편 고용보험료는 임금총액의 1.75%(회사 1.3%, 직원 0.45% 부담:1999년~2002년은 직원부담 0.5%)를 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고 있으며 2002년 12월 행정심판을 통해 “경영성과 배분금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금액 등이 결정되는 한 반복적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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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식위원장, 전남지본 방문 �수해복구 봉사하는 조합간부 격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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